
나는 항상 해외 취업을 꿈꿨다. 

I always dreamed of getting a job abroad. 

 

 

 

 

해외 취업 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막연한 꿈 이라고 생각 했다.대구 23년 토박이 인 

나는 항상 더 넓은 세상을 꿈 꿨고 전공도 더 넓은 곳,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관광과를 선택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내가 살곳은 대한민국 이 아니라 세계 어디든 이였다.언제나 

넓은곳을 꿈꾸던 나는 졸업을 앞두고 세계를 향해 길을 찾기 시작했다. 

늦게 까지 남아 일본 중국 취업에 대한 오티를 듣고 상담까지 했다.또 말레이시아 

창업 프로그램에 지원해 한창 담당 교수님과 친구들과 밤새워 가며 논의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해외 라는것이 나에게는 너무 막연 하게 느껴졌고 너무 간절히 



원하니 더 애가 타고 모든게 걱정 이였다. 

 

첫도전 

나의 해외취업에 기회가 생겼다. K-MOVE 였다 우리전공 사람들이 모두 모여 

시청각실 에서 말레이시아 취업한 선배님들의 동영상을 봤다.순간 아 이꿈을 내걸로 

만들어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꿈을 잡고 나니 계속 흔들렸던 내 마음도 

굳걷하게 잡힌것 같았다. 곧이어 K-MOVE 지원자에 대한 오티와 면접이 잡혔다. 

  

K-MOVE 면접  

내 인생에서는 첫번째 면접이 이였다. 감도 전혀 오지 않았다. 웃으려고 했지만 

웃어지지가 않았다 . 내 이름이 호명 됬을때 하고 후회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영어로 자기소개 였다 . 언어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꼇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면접을 진행 해주셨던 김태문 

교수님 께서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것에 대한 확신을 듣고 싶어하시는것 같았다. 

해외는가벼운 마음으로 갈수 있는게 아니구나 라는걸 다시한번 느꼈다.  

 

K-MOVE합격 

온종일 머리속이 K-MOVE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찼다. 곧이어 나는 김지현님 합격 

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내 인생에서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며 나는 정말 

처음 느낀 기분이였다.K-MOVE 가 엄청난 지원자와 경쟁 하는것은 아니였지만 나는 

오로지 나라는 사람의 발전 가능성을 봐주신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다. 

     K-MOVE 연수 



합격으로 오리엔테이션 등 연수가 시작됐다.50%서비스교육 50%언어 교육이 였다. 

서비스란 쉬어보이면서 정말 속 안이 강인하고 단단해야한다.연수를 하면서 다들 

점점 해외로 한발짝 나아갈 준비를 시작 중 이였다. 

 

 

(나의 필리핀 영어수업 시간표 이다) 

 

2019.1.5-3.8 

나의 첫 도전 필리핀 

정말 무슨 단어로 글으로 표현 할수가 없다.  



첫 해외고 모든것들이 처음 이였다. 도착하고 정말 영어를 배워야 겠다는 부담감도 

가지고 있었다. 모든것들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오히려 나에게는 살짝 역효과로 

나타났다. 항상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조금은 내려놓고 즐기면서 배우며 친구를 

사귀는 시간동안 나의 영어프리토킹이 정말 많이 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정말 필리핀은 영어를 배우기 에는 최적화 된 곳이였다. 1:1 수업이 4시간 

그룹수업이 4시간 매일 아침 단어 시험이였다. 우리 동기들은 다들 즐기며 영어를 

늘리기 시작했고 나또한 그랬다.이런 기회를 준 학교에게 항상 감사했다. 

 

 

 

 

 

2019.3.8-5.4 

진짜 우리의 꿈 말레이시아 



 

이제는 조금은 현실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야 할때가 왔다. 

다들 취업으로 조금은 긴장한 상태였다.나 또한 그랬다. 필리핀 떄는 조금더 즐길수 

잇었다면 말레이시아는 항상 뭔가를 준비해야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꿈에 조금더 

다가갈수 있는 말레이시아가 좋았다.  

우리는 에이지스 라는 회사에서 cs업무 고객서비스에 대해 배웠다. 내가 향후에 

지향하는 꿈이여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는 냉정했다. 열심히 보다는 잘하는걸 원했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였다. 결과과 좋지 않았고 다른 회사를 기다리며 면접주니를 

해야했다.금전적으로도 이제 살짝 힘드니 뭔가 더 간절해지고 두려웠지만 걱정대신 

연습에 집중 하자고 생각했다. 

 

                                              현재 2019.7                         

우리는 별다른 소식없이 한국으로 귀국 해야했다. 나 말고도 다른 회사를 기다리는 

동기들도 참 힘든 시기였다. 나는 해보기도 전에 도망 가려는 정말 안좋은 버릇이 

있는데 많은 어른분들의 말씀을 듣고 고치기로 마음 먹었다. 

곧이어 다른 회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해주셨고 나는 회사에 들어 갈수 있었다. 

그 동안 마음고생을 했던터라 나라는 사람을 받아준 회사에 너무 감사했다. 

나는 현재 내일 첫 출근을 앞두고 있다.앞으로 나에게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명심하고 있다. 걱정보다는 연습이다! 연습만이 살길이다!             


